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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10월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외국인투자유치 담당공무원과의 대화

FTA등 국제 환경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내성을 키우고 구조조정을 해야.  

저항이 있더라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

 

여러분 노고에 대해 평소에 잘 듣고 있습니다. 변화라는 것은 우리 생존과 

성공의 핵심적 조건입니다. 변화는 한편으론 두렵고 한편으론 힘든 일입니

다. 80년대만 해도 외채문제가 심각했는데 외국자본이 우리의 국부를 수탈

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. 그로부터 10여 년 지났을 때 외환위기 극복과

정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외자유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. 외자유치는 이

제 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을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집니다. 

눈이 어지러울 만큼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국민은 

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의 과정을 잘 겪어가고 있습니다. 외국인 투자 유치

는 이제 경제 활력을 북돋우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란 국민적 합의

가 이뤄졌습니다. 

WTO체제로 한국이 편입됐을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개방

을 우리 실력을 키우는 전기로 만들었습니다. 금융시장의 획기적 개방이 

이뤄졌는데 그 충격이 IMF의 일단의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한국경제의 

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지금은 투자유치가 중요한 

시기입니다. 하나하나 부딪힐 때마다 불안하지만 국민들이 잘 극복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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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니다. 

FTA 변화 환경에 부딪히면서 국내적으로 내성을 키우고 구조조정을 해야 

한다. 저항이 있더라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.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

치가 아직 원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

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. 원인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, 지금 뭔가 

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 

대통령이 이 시기에 외자유치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걸 여러분들

로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. 얘기하다보면 상호 의견이 교환되어 여러분들

도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. 이 자리를 통해 외자

유치가 중요하다는 걸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. 제가 이 자리에 참

석해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자체가 외자유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자는 뜻이 

있습니다. 

걱정이 하나 있습니다.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, 산자부 장관이 앉아 있으면  

대화가 형식화하기 쉽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산자부 정책이 잘못되

어 일선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. 그러나 한 번 터놓고 

얘기해봅시다. 괜찮겠습니까. 좋은 제안 있으면 채택해서 박차를 가하겠습

니다

 


